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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파 vs 살림파 vs 매니저파

‘촬영이 힘들어도, 당신의 내조가 있어
서….’

최근 안방극장을 점령한 스타들이 밤
샘 촬영과 지방 촬영 등으로 강행군을 이
어가는 가운데 배우자들의 특별한 내(외)
조가 빛을 발하고 있다. 장동건, 김남주,
유준상, 이범수, 이선균, 김희선 등 기혼
스타들의 힘을 나게 하는 내외조법을 정
리했다.

뀫“전화로 수시 안부”…거창하진 않아도 진심어린 응원
KBS 2TV 주말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으로 밤샘 촬영이 많은 유준상은 아
내 홍은희의 내조로 현장에서 늘 자신감이
충만하다. 아내이자 동시에 배우이기도
한 홍은희의 내조 철칙은 ‘자신감’. 홍은희
는 ‘넝굴당’을 매회 모니터하며 객관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현장에서 배우가
연기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해야 좋은 연기
를 펼칠 수 있다”고 믿는 홍은희는 남편 유
준상의 새로운 도전 역시 열렬히 지지하는
편이다. 최근 ‘넝굴당’의 OST ‘쎄송(ce so
ng)에 참여한 것과 에세이 ‘행복의 발명’
을 출간한 것도 아내의 응원이 있어 가능
했다.

MBC 주말드라마 ‘닥터 진’ 촬영 때문에
충북 제천, 경북 문경 등에서 일주일 중 절
반을 보내고 있는 이범수는 아내 이윤진
씨의 전화 내조로 힘을 얻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극 분장과 오랜 촬영으로 지
쳐 있을 남편에게 가장 좋은 비타민은 바
로 딸 소을이의 사진.

이범수 측은 “촬영 틈틈이 아내가 보내
준 휴대폰 속 딸 사진을 보며 힘을 얻는다.
통화를 할 때는 컨디션을 가장 먼저 물어
보고, 다치지 않고 무사히 촬영하라는 말
을 빼놓지 않는다”며 “가끔 집에 들어갈

때는 촬영 중에도 몸매 관리를 해야 하는
남편을 위해 특별 보양식을 준비해 건강을
관리해준다”고 밝혔다.

7월 방송될 MBC 새 월화드라마 ‘골든

타임’을 위해 부산에서 촬영 중인 이선균
과 8월 SBS ‘신의’로 6년 만의 컴백을 앞
두고 창원에서 촬영에 한창인 김희선 역시
배우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김희선 측은 “최대한 연기에 집중할 수 있
도록 남편이 집안일과 육아를 걱정하지 않
게 배려해준다”고 설명했다.

뀫“패션 조언, 시청률 수시 확인”…적극적인내조에 ‘으쓱’
12년 만에 성공적인 드라마 컴백을 알

린 장동건은 아내의 내조에 있어서도 톱스
타급이다. SBS 주말드라마 ‘신사의 품격’
에서 장동건의 ‘김도진 룩’은 아내 고소영
의 안목에서 완성됐다.

장동건의 ‘어반 시크룩’은 스타일리스
트 정윤기 이사의 손끝에서 시작됐지만
고소영이 ‘제2의 스타일리스트’를 자처하
며 적극적으로 내조하고 있다. 고소영은
가끔 장동건의 의상을 피팅할 때 참석해
의견을 나누며 남편의 작품을 응원하고
있다.

장동건은 최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드라마 촬영 때문에 집에서 잠만 자고 나
오는 정도인데 아내가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준다”면서 “아이도 열심히 키워주고 내
조를 잘해줘 마음 편하게 작품에 임할 수
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넝굴당’ 김남주의 남편 김승우는 ‘외
조의 달인’. 김승우는 작품에 고시생으로
깜짝 출연한 것에 이어 이수근, 성시경,
차태현 등 ‘절친’들을 작품 속 카메오로
등장시켜 현장에서 ‘카메오 캐스팅 디렉
터’로 인정받고 있다.

대본을 함께 읽으며 상대역 연기를 맞춰
주는 것은 기본. 김남주는 “대본이 나오면
내가 읽기도 전에 남편과 딸 라희가 먼저
읽을 정도로 적극적인 내조를 해준다”며
“방송 다음날이 되면 꼭 시청률을 확인해
휴대폰 문자로 찍어 주고, 시청률이 전 회
에 비해 오르면 ‘역시 당신은 시청률의 여
왕이야’라며 격려해 준다”며 남편의 외조
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기혼스타들의내·외조의모든것

MBC 드라마 ‘닥터 진’의 지방 촬영 강행군에도 아내 이윤진 씨의 전화 응원과 딸 소을 양의 사진을 보며
힘을 얻고 있는 배우 이범수. 사진제공｜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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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IR 채널A26일 밤11시 관찰카메라 24시간

금강휴게소에지금무슨일이?

무더위를 피해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늘어나는 요즘,
휴게소는 고속도로의 오아시스와 같다.

26일 방송되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관찰카메라 24시간’
(26일밤 11시)가 ‘여행자들이찾고싶어하는휴게소1위’금
강휴게소를 관찰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지만,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기에 아무도 몰랐던 휴게소의 24시간엔 어떤
일들이일어날까.

경부고속도로의 금강휴게소는 하루 평균 1만 명이 찾아
들고, 하루 매출 3000만 원, 파는 품목만 500 종인 초대형
휴게소다. 하지만 관찰할수록 잠시 들르는 곳이라고 생각
했던 고정관념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한다.

다른 휴게소들이 고속도로에서만 진입할 수 있는 폐쇄
적인 공간이라면 금강휴게소는 금강 유원지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소박한 시골 마을로 바로 연결되는 열린 공간이
라는 점이 특별하다.

고속도로 운전자들만의 공간이 아니기에 다른 휴게소
에서 볼 수 없는 재미들이 상상 외로 숨어 있다. 상하행선
이용자들이 동시에 들를 수 있는 이 곳은 누군가에게는 중
간 해후지점이 되어 멀리 사는 가족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놀이터가 되기도 한다.
야심한 밤에는 연인들이 은 하게 사랑을 속삭이는 사랑
의 명당으로 변신한다.

휴게소 안쪽으로 연결되는 금강 유원지 때문에 이 곳
을 부러 찾아오는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이어
진다. 이 곳만의 별미인 도리뱅뱅이와 쏘가리매운탕을
파는 금강변 포장마차, 스릴 넘치는 수상스키와 오리배
가 유람객을 모으는가 하면, 오후부터 밤까지는 낚싯대
던져 놓고 여름 강변의 낭만을 즐기는 강태공들도 많다.
그래서 휴게소의 기념품 가게에 가장 많은 물건도 바로
낚싯대와 낚시밥일 정도다. 김민정 기자

‘여행자들이 찾고 싶어 하는 휴게소’ 1위에 꼽힌 충북 옥천 금강휴게
소에는 하루 평균 1만 명이 찾아온다. 사진제공｜채널A

“당신이최고야!”
-유준상, 홍은희가 전화로 자신감 줘

대본읽고연기맞추고
-김남주, 김승우가 카메오 출연 연기 호흡

나의스타일리스트
-장동건, 고소영이 의상 피팅 등 적극 참여

“보양식먹고힘내!”
-이범수, 이윤진이 전화+특별보양식 제공

<유준상 이범수> <김희선> <장동건 김남주>

TV랭킹 6월18일∼6월24일, 자료:AGB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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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쿨째굴러온당신(주말연속극)
별도달도따줄게(일일연속극) KBS2

개그콘서트
신사의 품격(특별기획) SBS

빛과 그림자(창사특별기획) MBC

KBS 뉴스9 KBS1

정글의법칙·런닝맨(일요일이좋다) SBS

각시탈(특별기획드라마) KBS2

닥터진(주말특별기획드라마) MBC

전국노래자랑 KBS1

KBS2

KBS2

37.4

23.1

20.6

19.8

19.1

19.0

18.5

15.4

13.6

13.5

시청률(%)


